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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우에도 철도안전은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
- 금천구청역 운행중지는 안전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금천구청~영등포역 일대 발생한 집중호우(시간당 

70mm)로 인해 16분간(15:56~16:12) 해당 구간 및 서울역 등 인근 구역에 운행 

중이던 모든 열차가 역사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일시 대기했다고 밝혔습니다.

 ㅇ 열차운행은 곧 재개(시속 25km 서행)되었으며, 이로 인해 고속 등 간선

열차 23대는 12~28분, 전동열차 25대는 10~20분이 지연되었으며, 지연 

이외에 선로침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
□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「철도안전법」*에 근거한 철도공사 운전

취급 규정에 의하여 일반선에서 강수량이 시간당 65mm를 넘으면 운행 

시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.

   * (철도안전법 제40조) 지진, 태풍, 폭우,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해 재해가 

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차운행 중지 가능

□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선로침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

철도안전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”고 설명하면서, 

 ㅇ “호우 상황에 따라 국토부는 풍수해 철도상황반을 운영하고 한국철도

공사 등 운영사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

있으며,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침수피해복구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

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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